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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ollections of Kunihiko Morinaga’s brand Anrealage from the perspective of posthumanist theory, exploring the potential of fashion to reconstruct the relationships among humans, technology, nature, and nonhuman entities. Moving beyond a technology-centred approach, the research positions fashion as anareafor philosophical practice. Focusing on four key concepts—reconstruction of the humanbody , human–nonhuman hybridization, cyborg aesthetics and sensory expansion, andsustainableandecologicalcoexistence —it investigates how Anrealage embodies a distinct design philosophy aligned with posthumanist thought. In particular, by examining collections spanning approximately two decades (2006–2025)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he study reveals a clear brand trajectory from early craft-based practices to experimental forms, and more recently, to technology-driven interface design. Through this lens, Anrealage is interpreted not merely as a brand that reflects posthumanist discourse, but as one that actively enacts and visualizes it.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that fashion can function as a new aesthetic that dismantles anthropocentrism and integrates technology, ethics, environment, and the senses, offer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nvisioning the future direction of sustainable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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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현대 패션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문화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스마트 텍스타일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패션은 더 이상 단순한 의복의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신체의 확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과 기술,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허물며, 패션을 통해 신체성과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담론을 형성한다. 이는 포스트 휴머니즘(Posthumanism) 철학과도 연결되며, 패션이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의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실천적 탐구를 촉진하고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기술, 환경, 비인간(non-human) 존재들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적 존재론을 탐구한다. 이는 단순히 ‘포스트 휴먼(Posthuman)’이라는 개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계를 해체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과 윤리적·개념적 변화를 모색하는 철학적 패러다임을 제안한다(Wilkinson, 2022). 패션에서는 디지털 기술, AI, 신소재 등이 활용되어 신체와 환경을 연결하며, 신체 보호와 미적 표현을 넘어 인간과 비인간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매개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본 디자이너 모리나가 쿠니히코(Kunihiko Morinaga)가 전개하는 브랜드 Anrealage는 신체, 기술, 환경과의 관계를 실험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Anrealage의 컬렉션은 수공예, 개념적 형태, 기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기반으로 제작되며(Anrealage, n.d.-a), 패션을 기술과 결합하여 신체를 확장하고, 환경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킨다. 이는 포스트 휴머니즘 패션이 추구하는 ‘신체의 확장’과 ‘비인간 존재와의 연결’이라는 핵심 개념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20년 펜디(Fendi)와의 콜라보레이션 당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모리나가를 ‘패션 과학자’라고 표현하며(“Anrealage's photochromic Fendi”, 2021), 그의 디자인이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하였다.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Anrealage는 디자이너의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인간과 기술, 환경의 경계를 허물며 신체의 확장성과 상호작용 가능성을 실험하는 브랜드로 인식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이를 아방가르드 특성에 초점(Kim, 2017)을 맞추어 분석하였으며, 포스트 휴머니즘 시각의 철학적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포스트 휴머니즘 패션 연구를 살펴보면, 포스트 휴먼적 관점에서 패션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 표현 특성을 밝힌 연구(Choi & Ha, 2024), 블랙 컬러 패션을 포스트 휴머니즘의 탈경계성 특성으로 분석한 연구(Choi et al., 2024), 디자이너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3D 프린팅 기술을 포스트 휴먼 개념으로 분석한 연구(Smelik, 2020), 포스트 휴먼 특성을 활용한 3D 패션디자인 연구(Son & Kim, 2024), 웨어러블 컴퓨팅과 스마트 텍스타일과 같은 패션 혁신이 포스트 휴먼 사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연구(Wilkinson, 2022) 등이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적 요소나 표현 특성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디자인 철학에 초점을 두어 포스트 휴머니즘을 탐구한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디자이너 모리나가 쿠니히코의 Anrealage 컬렉션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포스트 휴머니즘 이론을 실천적으로 제시한 패션디자인 사례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스타일 분석을 넘어 포스트 휴머니즘 개념이 어떻게 시각적 언어로 구현되고, 인간과 비인간, 기술과 환경의 관계를 재구성하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포스트 휴머니즘 개념과 패션에서의 포스트 휴머니즘 관점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Anrealage의 디자인 철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을 제시한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포스트 휴머니즘 패션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도출하여 컬렉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개념이 실제 디자인 사례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해석되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범위는 Anrealage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2025년 3월 2일 기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하는 41건의 컬렉션이며, 중복된 이미지를 제외한 1087개의 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 분석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4가지 포스트 휴머니즘 패션 개념인 ‘신체의 재구성’, ‘인간-비인간 하이브리드’, ‘사이보그와 감각의 확장’,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공존’을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Anrealage의 디자인 철학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보그(Vogue)의 컬렉션 리뷰(23건)와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디자이너 노트 등의 자료(41건)를 내용 분석하여 교차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Anrealage의 디자인을 포스트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패션이 신체적·기술적·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명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또한 Anrealage의 사례를 통해 개념적 패션 브랜드가 미래 패션 산업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며, 기술과 수공예를 결합한 디자인 방식, 신체와 의복, 환경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실험적 디자인이 지닌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창작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패션이 단순한 의복을 넘어 인간과 기술, 환경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과 이론
        
          1) 포스트 휴머니즘의 개념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기술, 환경, 비인간 존재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인간의 존재 방식과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이론적 접근이다(Wilkinson, 2022). 이 개념은 인간의 우월성과 본질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기술 발달과 생태적 위기 속에서 인간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담론으로 자리 잡아 왔다.

          포스트 휴머니즘 용어는 1977년 포스트 모더니스트 학자인 이합 하산(Ihab Hassan)이 그의 논문 「프로메테우스의 수행: 포스트 휴머니즘 문화로의 전환?(Prometheus as Performer: Towards a Posthumanist Culture?)」에서 처음 등장했다(Wilkinson, 2022). 그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이 종언을 맞이하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형태 즉, 인간의 욕망과 외적 표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500년간 지속된 휴머니즘이 끝나가고 있으며, 그것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Hassan, 1977, p. 843).

          Hassan은 과학, 예술, 신화, 기술이 융합되는 현대 문화에서 인간 개념의 전면적 재구성이 요구되며(Hassan, 1977),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미지와 개념을 변화시키면서 인간과 기계,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고 하였다(Franssen, 2014). 이에 따라 ‘인간’이라는 개념 자체와 주체-객체 이분법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ranssen, 2014). 특히 그는 인공지능, 유전자 공학 등 기술의 진보가 인간과 비인간, 기계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체/객체, 인간/기계, 자연/문화와 같은 이분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Franssen, 2014).

          Wilkinson(2022)은 이러한 Hassan의 관점을 확장하여,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과 기술 간의 점점 가까워지는 관계로 인해 인간 정체성이 변화할 가능성을 논의하는 철학적 운동이며, 더 나아가 과거 인간 중심적이었던 윤리와 존재 개념을 인공적 및 유기적 비인간 존재로 확장하는 논의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의 고유성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윤리적 관계와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탈중심적 사유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인간 개념의 재구성과 함께 주체/객체, 인간/기계, 자연/문화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상호연결성과 윤리적 공존을 사유하는 철학적 틀로 간주한다.

        

        
          2) 포스트 휴머니즘 이론의 흐름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은 1970년대 후반의 Hassan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페미니즘, 생태철학 등의 다양한 학문적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론의 발전은 시대의 담론적 관심에 따라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 휴머니즘의 전기에서는 인간 정체성의 해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사이보그 선언문(A Cyborg Manifesto)」(1985)에서 인간/비인간, 남성/여성, 자연/문화의 경계를 해체하고, 기계와 생물체가 결합된 존재로서의 사이보그 개념을 제시하며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Haraway는 인간 주체의 본질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과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존재로 이해하였고, 이를 통해 근대적 이원론에 대한 비판적 통찰을 제공하였다(Haraway, 2016).

          둘째, 정보화 시대의 인간 해체를 상징하는 대표 학자인 N. 캐서린 헤일즈(N. Katherine Hayles)는 「How We Became Posthuman」(1999)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사이버네틱스 시대의 인간 재구성 과정으로 설명한다. Hayles(1999)에 따르면, 포스트 휴먼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물질-정보 존재이며, 인간은 더 이상 고정된 자아가 아닌,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Hayles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통해 인간 정체성, 주체성, 정보, 기술, 신체 간의 새로운 윤리적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철학적 전환점으로 바라본다. 그녀의 이론은 인간을 신체적 조건과 상호작용 안에서 이해하며, 정보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물질성과 유한성을 존중하는 포스트 휴먼을 제안한다.

          셋째, 포스트 구조주의적 전환과 문화 비평의 확대 시기에는 인간 개념의 해체가 다양한 문화 담론 속에서 논의되었다. 닐 배드밍턴(Neil Badmington)은 「Posthumanism」(2000)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인간이라는 기표의 불안정성과 구성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정의하며, 단순한 기술 발전의 결과가 아닌 인간 개념 자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철학적 실천으로 보았다(Castree & Nash, 2004). 일레인 그레이엄(Elaine L. Graham)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술 문화 속에서 인간 정체성의 재구성을 다룬다. 그녀는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본래부터 인위적이며 사회적 구성물임을 강조하며, 이분법적인 구분을 전복하고 특히 대중문화 속 ‘괴물’과 ‘타자’의 형상을 통해 인간 정체성의 경계를 탐구한다(Graham, 2015).

          넷째, 탈인간중심주의와 비인간 윤리의 등장은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을 생태윤리, 동물권, AI 존재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한다. 캐리 울프(Cary Wolfe)는 『What is Posthumanism?』(2010)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윤리, 미학, 민주주의 이론, 기술 철학의 영역과 연결하여 재정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니클라스 루만의 시스템 이론과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통합하여 '인간' 중심적 주체 개념의 해체와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 재구성을 제안한다(Glasson, 2020). 그는 인간 경험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닌, 자율적 주체성과 인간 우월주의를 넘어서려는 윤리적·정치적 사유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The Posthuman』(2013)에서 지난 인문주의 전통이 설정한 인간 주체의 상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탈식민주의, 인종 연구, 젠더 분석, 환경주의를 포함하는 스펙트럼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코스모폴리탄 신휴머니즘을 제안한다(Braidotti, 2013). Braidotti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인간과 비인간, 생태, 기술의 상호 얽힘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주체성(relational subjectivity)으로 설명하며, 환경적 상호연결성에 기반한 책임의식과 서구 인본주의가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간주한 점을 비판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의 수용을 핵심으로 하는 비서구적 생태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처럼 주요 이론가들은 각기 다양한 시각을 통해 휴머니즘 이후의 인간 개념을 재구성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다룬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을 둘러싼 광범위한 생태계적·기술적 연결망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 개념의 재구성과 함께 주체/객체, 인간/기계, 자연/문화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상호연결성과 윤리적 공존을 사유하는 철학적 틀로 작동한다. 이러한 이론적 흐름은 단지 인간 개념의 재정의에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 생태계 붕괴, AI 윤리 등의 동시대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오늘날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을 다양한 비인간적 존재들과의 상호의존적 존재로 재구성하는 윤리적·존재론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2. 패션에서의 포스트 휴머니즘
        본 연구는 Braidotti(2013), Haraway(2016), Smelik(2021), Wilkinson(2022) 등의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패션 맥락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을 해석하는 네 가지 핵심 개념인 '신체의 재구성', '인간–비인간 하이브리드', '사이보그 미학과 감각의 확장',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공존'을 도출하였다.

        패션은 기술적·문화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을 적극적으로 실험하며, 기존의 인간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장이 되고 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패션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주제이며(Evans, 2018), Smelik(2021)은 패션이 인간의 신체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므로,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과 상상력이 기존의 인간 중심적 사고를 전복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패션에서 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Wilkinson(2022)은 ‘패션’과 ‘의복’의 개념적 차이를 통해 포스트 휴머니즘과 트랜스 휴머니즘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는 의복은 기능적·미학적 측면에서 인간 착용자를 일시적이고 비물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트랜스 휴머니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반면 패션은 기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문화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므로 포스트 휴머니즘과 개념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체의 재구성’은 인간의 신체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기술을 통해 확장되고 재구성하는 유동적 존재로 해석하는 개념이다. Evans(2018)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패션에서 구현되는 방식이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니라 신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가레스 퓨(Gareth Pugh)의 A/W18 컬렉션이 기계적 외피를 통해 신체를 확장하거나 재구성한 사례임을 언급하였다. Smelik(2021)은 포스트 휴먼 미학의 핵심은 신체 이미지의 전복으로 이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신체를 새로운 정체성과 표현 가능성의 장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둘째, ‘인간-비인간 하이브리드’는 인간, 기계, 자연, 객체 사이의 경계를 해체하고 상호 얽힘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Haraway(2016)의 사이보그 이론은 이러한 존재론적 혼종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며, Smelik(2021)은 포스트 휴머니즘을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이라는 용어를 통해 사물, 객체, 예술, 패션, 인간이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즉 광물, 식물, 합성 물질의 혼합체라고 설명한다. Wilkinson(2022)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포스트 휴머니즘 패션의 핵심으로 지목하였다. 이 개념은 생태적 상호작용, 소재 실험, 인공물과 유기물의 융합 등을 통해 패션 영역에서 구체화된다. McMillan(2023)은 디자이너 류노스케 오카자키(Ryunosuke Okazaki)의 작품을 분석하며, 포스트 휴머니즘이 제기하는 인간과 타자의 관계를 재고하고, 서구/비서구, 인간/비인간, 남성/여성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위계질서와 이분법적 구조를 해체하는 방식을 조명하였다.

        셋째, ‘사이보그 미학과 감각의 확장’은 기술을 통해 인간 감각을 확장하고, 전통적인 신체 및 젠더의 개념을 퀴어링(queering)하며 전통적 규범을 완전히 전복하려는 유토피아적 시도로 나타난다(Evans, 2018). Haraway(2016)의 사이보그 개념은 단순한 기계-인간 융합이 아니라 경계를 흐리는 실천이며, Evans(2018)는 아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디자인은 3D 프린팅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신체를 재구성하고 퀴어링을 실현함으로써, 전통적인 성별 경계를 해체하고 인간 정체성의 확장을 모색하는 실천적 접근이라고 하였다. 구찌(Gucci)의 A/W18 컬렉션은 젠더 규범을 해체하고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이미 포스트 휴먼적 사이보그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Evans, 2018). 이러한 감각적 재구성은 포스트 휴먼 정체성의 유동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Smelik(2021)은 사이보그가 인간의 육체와 금속 또는 디지털 물질 간의 혼성, 정신과 물질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포스트 휴먼주의적 개념이라고 언급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을 낯선 타자가 아닌 친숙한 존재로 수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넷째,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공존’은 인간을 자연과 기술, 비인간 존재들과의 상호 얽힘 속에서 이해하며, 생태적 윤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Braidotti(2013)는 인간 중심성을 해체하고 모든 생명 존재와의 윤리적 연대를 강조하며, 이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단순한 친환경적 시도가 아닌 존재론적 재구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한다. Haraway는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적 협력을 탐색하는 것이며, 이는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와 모든 종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Wilkinson, 2022). 즉, 포스트 휴머니즘적 지속가능성은 인간-비인간의 새로운 관계성을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넓은 생태적 책임을 요구한다. 이는 패션 산업의 과잉 생산과 소비, 노동 착취, 환경 오염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해결의 차원이 아닌, 인간-비인간 간의 관계 재구성이라는 존재론적 과제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패션은 단지 친환경 소재나 재활용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몸, 정체성, 물질, 문화가 얽힌 복합적 실천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포스트 휴머니즘의 관점은 패션을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장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포스트 휴머니즘 패션의 핵심 개념을 ‘신체의 재구성’, ‘인간-비인간 하이브리드’, ‘사이보그와 감각의 확장’,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공존’으로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 적용된다<Table 1>.

        
          <Table 1> 
				
          

          
             Key Concepts in Posthumanist Fashion
          
          

        

        
          
            
              	Key Concept
              	Description
              	References
            

          
          
            	Reconstruction of the Body
            	Reinterprets the human body as fluid, relational, and expandable through technology and experimental design.
            	Evans (2018), Smelik (2021)
          

          
            	Human-Nonhuman Hybridization
            	Deconstructs the fixed boundary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e.g., machines, nature, objects) through interactive and ontological entanglement.
            	Haraway (2016), Smelik (2021), Wilkinson (2022)
          

          
            	Cyborg Aesthetics and Sensory Expansion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the body and technology, expanding sensory perception and identity through wearable tech and queering practices.
            	Evans (2018), Haraway (2016), Smelik (2021)
          

          
            	Sustainability and Ecological Coexistence
            	Envisions sustainability beyond ecology or materials, toward ethical coexistence and ontological interconnectedness between human, nonhuman, and environment.
            	Braidotti (2013), Wilkinson (2022)
          

        

        

      

      
        3. Anrealage의 디자인 철학
        디자인 철학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에 추구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기준에 대한 신념으로(Uh, 2021), 형태, 수공예, 기술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한 Anrealage의 디자이너 모리나가의 디자인 철학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사유의 틀이자 디자인 실천의 핵심을 이룬다.

        
          1) 디자이너 쿠니히코 모리나가
          모리나가는 와세다 대학에 재학 중이던 시절에 반탄 디자인 아카데미(Vantan Design Academy)에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2003년에 'Real, Unreal, Age'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자신의 브랜드 ‘Anrealage’를 론칭했다(Anrealage, n.d.-a). 모리나가는 진보적이고 지적이며, 기술적으로 문해력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Kunihiko Morinaga”, n.d.). 그의 디자인은 일상의 미묘한 요소에서 비롯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데서 출발한다. 모리나가는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작업하며, 그의 디자인은 화려한 컬러 패치워크, 인간의 신체적 형태에서 자유로운 의복 구조, 그리고 기술과 혁신적인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주목받는다(“Avant-garde fashion: Anrealage”, n.d.). 모리나가가 여러 패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컬렉션 주제의 중요성은 시즌마다 특정되어 작품의 정체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디자이너의 패션 사고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이다(Kim, 2017). Anrealage의 컬렉션은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Avant-garde fashion: Anrealage”, n.d.). 첫 번째 시기는 2005-2006 A/W 컬렉션 ‘Suzume no namida’부터 2008-2009 A/W 컬렉션 ‘Mutyu’까지로 수작업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에 집중하였고, 두 번째 시기는 2009 S/S 컬렉션 ‘○△□’부터 2011 S/S 컬렉션 ‘Air’까지로 의류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첫 번째 시기와 대조적인 스타일을 탐색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2011-2012 A/W 컬렉션 ‘Low’부터 2025 S/S 컬렉션 ‘Wind’ 현재까지(2025년 3월 2일 기준)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Anrealage 디자인 철학의 핵심 개념: 형태, 수공예, 기술
          Anrealage의 디자인 철학은 형태에 대한 실험, 수공예적 미학, 기술과의 융합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는 컬렉션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는 기준과도 일치한다. 모리나가의 디자인 철학은 신체와 의복, 인간과 비인간,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의 경계를 탐색하는 존재론적 탐구의 과정이다.

          첫째, 형태에 대한 실험성은 Anrealage의 디자인 철학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2009 A/W Collection ‘凹 凸’, 2009 S/S Collection ‘○△□’, 2010 A/W Collection ‘Wideshortslimlong’, 2010 S/S Collection ‘Silhouette’, 2014 S/S Collection ‘Size’ 등의 컬렉션 주제에서도 형태에 대한 조형적 탐구가 드러난다.

          모리나가의 디자인은 전통적으로 신체 중심으로 구성되던 의복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며, 전혀 다른 입체적 구조를 통해 새로운 조형 언어를 창출한다. 원, 정육면체, 삼각뿔 등 기하학적 형태를 의복의 원형으로 채택하거나, 시점에 따라 실루엣이 변화하는 조형적 구조를 실험하고 알파벳이라는 보편적 기호를 형태적 실험을 통해 의복으로 재해석하는 방식 등은 의복의 기본 전제가 되어온 신체의 존재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모리나가는 옷이 반드시 신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다면적이고 유동적인 조형물로 확장시켜 패션의 공간성과 가능성을 실험한다.

          둘째, 수공예의 미학은 Anrealage의 디자인이 지닌 깊이와 정서적 울림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다. ‘2007 S/S Collection ‘Inori’, 2019 A/W Collection ‘Detail’ 등의 컬렉션에서 모리나가는 반복적이고 치밀한 손의 움직임을 통해 옷을 제작하는 과정을 단순한 생산의 차원을 넘어선 ‘기도’에 비유하며, 제작 과정 자체에 장인정신과 시간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수천 개의 단추를 달고 다시 그것을 제거하는 행위, 수천 조각의 원단을 손으로 이어 붙이는 패치워크 작업은 시간성과 물질성의 흔적을 의복에 고스란히 남기는 실천이다. 이러한 수공예적 접근은 패션이 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닌, 작업에 담긴 시간과 노동이 축적된 조형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Anrealage는 기술을 예술적·존재론적 매개로 삼는 디자인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2015 A/W Collection ‘Light’, 2016 S/S Collection ‘Reflect’, 2018-19 A/W Collection ‘Invisible, 2024 S/S Collection ‘Prism’ 등의 컬렉션에서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패션을 제시한다. 모리나가는 패션을 환경, 기술, 인간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장으로 간주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매개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외선에 반응해 색이 변하거나, 빛과 온도, 압력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신소재와 디지털 기술들은 패션이 인간과 환경, 데이터, 감각 사이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모리나가는 디테일에 집착하며 복잡한 레이저 커팅 격자무늬, 단단한 질감, 최첨단 직물 등 고도의 기술을 활용해 노동집약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낸다(Flaccavento, 2014). 모리나가만의 기술과 수공예의 공존은 과거와 미래, 인간의 손과 기계의 논리를 결합하는 독창적인 미학을 보여준다.

          이처럼 Anrealage의 디자인 철학은 패션을 인간중심주의로부터 해체하고, ‘옷’이라는 존재를 통해 형태, 수공예, 기술이 얽힌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의미를 시각화한다. 이는 패션을 통해 ‘인간-비인간-기술’ 간의 얽힘과 윤리적 공존을 지향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감각과 연결되는 사유의 장을 제공한다.

        

      

    

    

  
    
      Ⅲ. Anrealage의 디자인 철학이 제시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
      
        1. 신체의 재구성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 관점을 해체하고, 기술, 상징, 감각, 비인간적 요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유동적으로 구성되는 존재로 본다(Braidotti, 2013; Hayles, 1999). 전통적으로 신체 부위의 인식 가능성을 통해 인간을 정의했으나, 포스트 휴먼 시대에서는 인간의 신체가 '선천적 요소'와 '선택된 요소'가 결합된 총합으로 구성되므로 신체 자체가 더 이상 고정된 기준이 될 수 없다(Wilkinson, 2022). 이러한 관점에서 Anrealage는 디자인 철학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형태의 실험을 통해 전통적인 의복의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신체성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디자인을 전개한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26개의 문자를 각각 의복으로 표현한 컬렉션은 언어와 의복의 상징적 연관성을 탐색한다<Fig. 1>. 이는 단지 26개의 문자일 뿐이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기호로서 그 형태의 가능성을 의복에 담아낸 컬렉션으로(Anrealage, n.d.-d) 인간 중심의 언어 구조를 시각적이고 조형적인 방식으로 해체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실천이다.

        
          
          

          <Fig. 1> 
				
          

          
            Anrealage 2006 S/S Collection ‘Kanon’
            (Anrealage, n.d.-d)

          
          

          

        

        또한 Anrealage는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압축된 마네킹을 통해 신체의 보편성과 균형 개념을 해체한다<Fig. 2>. 이는 ‘절대 기준’으로 여겨지던 신체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이며, 왜곡된 신체 위에 제작된 의복은 신체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조형적 실험의 기반이자 유동적인 존재 형식으로 제시한다.

        
          
          

          <Fig. 2> 
				
          

          
            Anrealage 2010 A/W Collection ‘Wideshortslimlong’
            (Anrealage, n.d.-f)

          
          

          

        

        기하학적 오브젝트인 구체·삼각뿔·정육면체를 착용 주체로 설정한 디자인은 신체 기반의 제작방식을 전복하는 시도로써 의복을 신체에서 분리하여 완전히 다른 형태로 재구성함으로써, 패션의 ‘원형’ 자체를 다시 묻는 실험적 시도이다(Anrealage, n.d.-e)<Fig. 3>.

        
          
          

          <Fig. 3> 
				
          

          
            Anrealage 2009 S/S Collection ‘○△□’
            (Anrealage, n.d.-e)

          
          

          

        

        공기, 압력, 움직임 등의 비가시적인 요소들이 옷을 통해 물리적 실루엣으로 시각화되는 작업은 신체를 하나의 ‘과정’이자 가변적 매개체로 제시한다. 공기의 주입과 배출에 따라 실루엣이 변화하는 실험은 신체성과 물질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적 인식을 유도하며, 기술을 통해 인간의 물리적 경계를 재구성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감각과 형태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조형 언어를 창출하며, 인간과 비인간,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를 흐리며 신체를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존재로 사유하게 만든다(Smelik, 2020).

        이러한 디자인 철학은 ‘사이즈’라는 고정된 규범을 해체하는 디자인에서도 드러난다. 다이얼을 통해 크기나 핏을 조절할 수 있는 ‘사이즈가 없는 옷’은(Anrealage, n.d.-f) 착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옷의 형태가 유동적으로 변형되도록 설계되어 신체와 옷이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동 가능한 건축’이라는 개념을 통해 옷을 신체의 외피가 아닌 신체와 공간, 환경의 연결 매개로 제시하며, ‘집 같은 옷, 옷 같은 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의복의 공간적 확장성을 보여준다<Fig. 4>. 이는 신체를 중심으로 세계가 구성된다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전복한다.

        
          
          

          <Fig. 4> 
				
          

          
            Anrealage 2021 S/S Collection ‘Home’
            (Anrealage, n.d.-b)

          
          

          

        

        이처럼 Anrealage의 ‘신체의 재구성’은 단순한 형태적 실험을 넘어 신체에 대한 존재론적 재사유이자 기술, 감각, 환경, 상징이 얽힌 복합적 네트워크 속에서 신체를 유동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의 구체적 실천이다(Braidotti, 2013).

      

      
        2. 인간–비인간의 하이브리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인간–비인간의 하이브리드’는 인간과 비인간 요소들간의 상호작용과 얽힘을 통해 새로운 존재 형식이 구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Braidotti, 2013; Haraway, 2016). 즉, 비인간을 인간의 타자로 보지 않고, 유기적·무기적 요소를 포함한 존재로 이해하며, 패션의 비인간적 요소는 천연 섬유, 인공 소재, 기술적 직물, 센서, 회로 등으로 확장된다(Smelik, 2021; Wilkinson, 2022).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독립성과 우월성을 해체하고, 인간과 비인간 요소가 상호 연결되는 관계망 속에서 공존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제안한다.

        Anrealage는 인간이라는 생명체와는 대조적인 ‘무생물’을 테마로 하여(Anrealage, n.d.-j) 일본 만화 ‘도라에몽’에서 영감을 받아 현실 속 아바타와 같은 오브제를 위한 의상을 선보였다<Fig. 5>. 인간이 아닌 비인간 존재를 의복의 착용 주체로 여기거나, 인간 중심의 사고를 전복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조형 실험을 전개한다. 특히 기하학적 구조물(구체, 정육면체, 삼각뿔 등)을 착용 주체로 설정한 디자인은 의복이 더 이상 인간 중심으로만 제작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하며, 패션의 주체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한다.

        
          
          

          <Fig. 5> 
				
          

          
            Anrealage 2024 A/W Collection ‘Object’
            (Anrealage, n.d.-j)

          
          

          

        

        야콥 폰 윅스퀼(Jakob von Uexküll)의 ‘환세계(Umwelt)’ 개념을 기반으로 한 컬렉션은 비인간 생명체가 인식하는 세계를 감각적으로 구현한다. 자외선에 반응하는 포토크로믹(Photochromic) 소재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감각 정보를 옷의 색상 변화로 구현함으로써, 꿀벌이나 나비의 시각 체계를 의복에 반영한다<Fig. 6>. 이는 패션이 다양한 생명체와의 감각적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인간 중심의 감각 체계를 상대화하고, 감각의 다원성과 존재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실천이다(Hayles, 1999; Smelik, 2021).

        
          
          

          <Fig. 6> 
				
          

          
            Anrealage 2023 A/W Collection ‘ = ’
            (Rain, 2023)

          
          

          

        

        우주 환경이라는 비인간적 조건에 대응하는 디자인 역시 주목된다. NASA가 개발한 에어로겔(Aerogel) 소재를 활용한 구조적 디자인은 기존의 ‘옷’을 생존에 필요한 외피로 재해석함으로써 비인간적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광섬유 메쉬가 내장된 드레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패턴과 색상을 실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패션이라는 영역이 데이터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과 환경이 상호 결합된 맥락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재정의하고 확장하는 ‘적응적 존재’임을 잘 보여준다<Fig. 7>.

        
          
          

          <Fig. 7> 
				
          

          
            Anrealage 2022 A/W Collection ‘Planet’
            (Anrealage, n.d.-i.)

          
          

          

        

        이처럼 Anrealage는 인간–비인간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의복을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매개 장치로 제시하고,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과의 윤리적, 감각적 연대를 통해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을 조형 언어로 구현한다(Braidotti, 2013; Wilkinson, 2022).

      

      
        3. 사이보그와 감각의 확장
        Haraway는 인간과 기계, 자연과 인공, 남성과 여성, 물질과 정보 같은 기존의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는 존재론적 모델로서 ‘사이보그’를 제시하였다(Wilkinson, 2022). 그녀에게 사이보그는 고정된 인간 정체성에서 벗어나 기술과 생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탈경계적 주체이며, 패션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젠더, 인간 중심성, 사회적 범주를 초월하는 존재라는 점이다(Wilkinson, 2022).

        Anrealage의 디자인은 기술과 의복의 융합을 통해 사이보그 개념을 제시한다. Anrealage의 패션은 인간의 감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감각-기술 복합체로 작동한다. 의복은 단순히 몸을 감싸는 수동적 외피가 아니라, 외부 조건에 반응하고 조율하는 능동적 시스템으로 기능하며, 인간과 기술의 경계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로 재정의된다.

        빛, 온도, 압력, 소리 등 인간의 감각이 인지하기 어려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소재의 사용은 사이보그적 패션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다. 포토크로믹 소재나 열 반응성(heat-reactive) 소재를 활용하여 빛과 따라 색이 변하는 의상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의복이 더 이상 신체에만 종속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감각을 확장하는 존재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온도 반응형 소재(Outlast)와 형상기억 와이어를 사용한 디자인은 기온 변화에 따라 스스로 변형되며 전통적인 패션의 시즌 개념을 재해석하고, 온도에 의해 제한되던 감각을 해방하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옷’을 구현한다. 이는 의복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과 감각 체계를 창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Fig. 8>.

        
          
          

          <Fig. 8> 
				
          

          
            Anrealage 2014 A/W Collection ‘Season’
            (Anrealage, n.d.-g)

          
          

          

        

        또한 시각적 노이즈와 시각 암호(visual cryptography)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은 디지털 시대에 인간이 경험하는 감각의 중첩과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정보 과잉의 ‘노이즈’로 가득한 현대 사회 속에서 패션의 존재 방식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Fig. 9>. 가상세계 U에서의 패션쇼와 NFT 형태의 디지털 의상 판매를 결합한 디지털 패션은 ‘컷 앤 드레이프’가 아닌 ‘컷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디자인된 디지털 토일(digital toiles) 형태로 시작되며, 2D에서 점차 현실 소재를 반영한 형태로 발전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2D–3D를 넘나들며 디지털 아바타와 현실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물리적 신체와 가상 공간 속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존재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Fig. 10>.

        
          
          

          <Fig. 9> 
				
          

          
            Anrealage 2016 A/W Collection ‘Noise’
            (Tond & Indigital.tv, n.d.)

          
          

          

        

        
          
          

          <Fig. 10> 
				
          

          
            Anrealage 2022 S/S Collection ‘Dimension’
            (Anrealage, n.d.-c)

          
          

          

        

        Haraway에 따르면 사이보그는 단일하고 고정된 자아나 기원을 갖지 않으며, 부분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 모순된 관점의 공존, 탈경계적 정체성을 특징으로 하며 젠더 구분 역시 해체의 대상이 된다(Wilkinson, 2022). Anrealage의 사이즈가 없는 옷, 오브젝트 형태의 디자인들은 고정된 신체 기준과 젠더 구분을 해체하며,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탈경계적 정체성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의 감각을 생물학적 한계로 고정하지 않고,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감각의 새로운 가능성과 확장을 모색한다. 이때 감각 확장은 단순히 오감을 보완하는 기능적 차원을 넘어서, 감각이라는 인지 구조 자체를 기술적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Anrealage는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의 작동 방식을 기술적으로 재해석하여 감각 확장의 실험을 시도한다. 일본 미쓰이화학과 협업하여 개발을 시작한 신소재인 포토크로믹 소재를 통해 자외선에 따라 색과 패턴이 변화하는 옷은 감각 정보의 재구성 가능성을 시각화하며, 자외선에 의해 순식간에 투명한 의상의 색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감각의 한계를 재고한다<Fig. 11>.

        
          
          

          <Fig. 11> 
				
          

          
            Anrealage 2024 S/S Collection ‘Invisible’
            (Anrealage, n.d.-k)

          
          

          

        

        무형의 감각 이미지인 그림자와 옷의 실제 형태 간의 괴리를 드러낸 작업은 시각 중심의 인식 체계를 비판하며, Rhizomatiks와의 협업을 통한 자외선 레이저 패턴 투사는 인간의 시각이 감지하지 못하는 자극을 가시화함으로써 감각의 재구성 가능성을 제시한다.

        재귀반사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과 디지털 장비로 인식되는 옷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감각 인식을 어떻게 전환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실험한 사례이다<Fig. 12>.

        
          
          

          <Fig. 12> 
				
          

          
            Anrealage 2016 S/S Collection ‘Reflect’
            (Anrealage, n.d.-h)

          
          

          

        

        또한 프리즘을 모티프로 한 컬렉션은 색이 빛의 굴절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해되는 원리를 의복에 적용하여 기술 조건과 관찰 위치에 따라 감각 정보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구조를 시각화한다<Fig. 13>. 의복의 삼면체 구조와 여러 개의 가상 이미지를 닮은 다층적 레이어, 프리즘 패치워크와 RGB 분해 패턴, 렌즈 코팅 소재 등은 착용자의 움직임과 시점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

        
          
          

          <Fig. 13> 
				
          

          
            Anrealage 2018 A/W Collection ‘Prism’
            (Tombolini & Indigital.tv, n.d.)

          
          

          

        

        AR 기술을 활용한 감각 확장 사례에서는 ‘옷의 목소리’를 증강현실로 시청각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이는 감각기관이 아닌 기술 장치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새로운 지각 방식을 실험한 것이다<Fig. 14>.

        
          
          

          <Fig. 14> 
				
          

          
            Anrealage 2017 S/S Collection ‘Silence’
            (Vlamos & Indigital.tv, n.d.)

          
          

          

        

        전기나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마찰·충격·압축 등의 물리적 힘을 가하면 순간적으로 발광하는 메카노크로믹(Mechanochromic) 기술을 활용하여 압력이나 자극을 빛으로 시각화한 의상은 힘이라는 비가시적 요소를 감각적으로 가시화한다. 이는 서로 다른 감각 체계를 연결하고 감각의 확장성과 변환 가능성을 제시한다<Fig. 15>.

        
          
          

          <Fig. 15> 
				
          

          
            Anrealage 2018 S/S Collection ‘Power’
            (Edited by the author from Fashionsnap.com, 2017)

          
          

          

        

        이처럼 Anrealage는 기술과 패션의 융합을 통해 감각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정체성을 탈경계적으로 확장하며, '사이보그'라는 존재론적 모델과 '감각의 확장'이라는 인지적 실천을 동시에 시각화한다. 이는 인간–기술–환경의 관계를 유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구조로 이해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세계관을 조형 언어로 구현하는 시도이며, 기존 인간 중심적 인식 체계에 대한 철학적 도전을 제시한다(Hayles, 1999; Smelik, 2021; Wilkinson, 2022).

      

      
        4.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공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이 세계와 분리된 고유한 존재가 아니라, 비인간적 요소들과 얽혀 있는 관계적 존재임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인간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Smelik, 2021).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환경 보호를 넘어 인간과 자연, 신체와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이는 곧 인간중심 사고를 해체하고 비인간적 요소들과의 공존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Haraway는 인간이 비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집단적 책임감이야말로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라 말하며, 이는 패션에서도 소재·생산·소비 방식 전반에 걸쳐 인간-환경 관계를 전환하는 관점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nrealage의 디자이너 모리나가가 제시하는 지속가능성은 기술적 혁신, 윤리적 선택과 같은 단일한 방식이 아닌, 인간과 비인간 요소가 얽혀 있는 존재로서 패션을 재개념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이너 모리나가는 한 컬렉션에서 “Anrealage의 DNA는 하늘에서 땅으로, 우주에서 지구로 순환하며, 항상 ‘대극의 세계’를 탐구하고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세계를 연결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데드스톡 원단, 빈티지 데님, 앤티크 드레스 등의 재활용 소재 사용, 3D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상 패션 제작, 바람이나 빛과 같은 자연 요소를 의복 구조로 구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합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패션에 새로운 감각적·윤리적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정교한 작은 조각들의 패치워크, 5,000개 이상의 단추, 크리스탈, 진주로 장식한 수트, 금색 단추와 방울 20,000개 이상을 사용한 옷, 수백장의 레이스를 이어 붙인 트렌치코트, 패치워크 속에 감춰진 무수한 바느질의 흔적 등의 수작업 과정은 노동과 시간이 축적된 비가시적 가치를 ‘기도’, ‘기억’ ‘시간’ 등의 감성적 의미로 전환함으로써, 소재의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장인정신을 부각한다<Fig. 16><Fig. 17>. 이러한 접근은 패션이 단절된 소비 시스템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미래적인 소재를 사용해 수만 개에 달하는 장식 파츠를 개발하고 손으로 꿰메는 작업, 자카드, 니트, 니들 펀칭 등 전통적 수공예 기법 위에 자외선 반응형 소재 등을 접목해 기술과 수공예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적 지속가능성을 시도한다.

        
          
          

          <Fig. 16> 
				
          

          
            Anrealage 2007 S/S Collection ‘Inori’
            (Yamaguchi, n.d.)

          
          

          

        

        
          
          

          <Fig. 17> 
				
          

          
            Anrealage 2007 A/W Collection ‘Harukaharu-Over The Rainbow’
            (Yamaguchi, n.d.)

          
          

          

        

        기존 컬렉션에서 수집한 데드스톡 원단을 재구성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패션을 선보이거나, 수천 개의 단추로 가득 채운 옷을 오랜 시간에 걸쳐 제작한 후, 모든 단추의 실을 잘라 제거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노동과 시간의 흔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며, ‘생성-소멸’의 순환적 미학으로서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조망한다. 또한 내용물 없는 ‘껍데기’라는 개념을 통해 형태가 사라진 외형에도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고 남겨진 잔여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빠르게 사라지는 찰나의 동작, 즉 '1초간'의 움직임을 실루엣에 반영하여 변화가 빠른 패션의 세계 속에서 ‘머무름’의 가치를 강조한다. 블록 형태의 모듈형 옷은 반복가능한 조립과 해체를 통해 순환성, 놀이성, 창조성을 결합한 지속가능성의 실질적 모델을 제시한다<Fig. 18>.

        
          
          

          <Fig. 18> 
				
          

          
            Anrealage 2020 A/W Collection ‘Block’
            (Fior& Gorunway.com, n.d.)

          
          

          

        

        또한 3D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가상 패션 제작을 도입하여 프로토타입 제작과정에서의 자원 낭비를 줄이거나, 친환경 잉크젯 텍스타일 프린터 ‘Forearth’를 사용하며 지속가능성을 실천했으며, 폐어망을 재활용한 원사 ‘Muron’ 등은 하이테크와 생태적 가치가 만나는 ‘새로운 소재 실험’으로 평가된다. 모리나가는 바람, 빛, 흙 등 자연과 공존하는 옷을 만들고자 한다(“Consciousness of Anrealage”, 2021). 모리나가는 철학적·생물학적 개념인 ‘환경 세계(Umwelt)’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생물 다양성과 자연 보존을 위한 선언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자외선 반응형 소재를 통해 변화하는 형태와 색은 지구 생태계의 다양성을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며, ‘땅’을 주제로 한 디자인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물리적 감각의 회복을 지향한다. 의복의 디테일, 무늬와 구조가 중력에 거스르며 전도되는 조형 방식은 위계적 이분법과 인간 중심 질서를 해체하며, 인간 존재가 환경과 얽힌 상호의존적 주체임을 시사한다. ‘바람’을 주제로 한 초경량 나일론 섬유와 기술이 융합된 디자인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바람이라는 비가시적 존재를 의복 구조로 구현하였다<Fig. 19>. 이 옷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 조작되며, 내장된 팬이 공기를 순환시켜 드레스가 부풀어 오르고, 공중에 떠오르는 듯한 실루엣을 연출함으로써(Anrealage, n.d-l) 자연-기술-신체 간 순환적 연결을 드러낸다.

        
          
          

          <Fig. 19> 
				
          

          
            Anrealage 2025 S/S Collection ‘Wind’
            (Anrealage, n.d-l)

          
          

          

        

        이처럼 Anrealage가 보여주는 사례는 패션을 통해 인간-비인간-환경이 얽혀 있는 ‘네트워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다시 사유하도록 만든다. 이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제안하는 핵심 개념인 인간 고유성의 해체 및 비인간적 요소와의 공존이라는 문제의식을 감각적이고 실천적인 디자인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나아가 소비·폐기의 반복이라는 기존 패션 산업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창조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통합적 접근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시도들은 인간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패션을 생태·사회·기술이 결합된 복합체로 재인식하게 함으로써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디자이너 모리나가 쿠니히코의 Anrealage 컬렉션을 포스트 휴머니즘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인간 신체와 기술·환경·비인간적 요소가 패션을 통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고찰하였다. 기존의 기술 중심·스타일 분석 관점을 넘어 패션디자인을 인간·기술·자연·감각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철학적 실천으로 보고자 했으며, 이를 토대로 Anrealage가 포스트 휴머니즘 핵심 개념들을 어떻게 디자인 철학 차원에서 구현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신체의 재구성’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의복의 개념과 신체의 규범을 해체함으로써 신체를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Anrealage는 기하학적 오브젝트나 사이즈 개념이 없는 옷 등의 실험적인 형태를 통해 의복을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관계적이고 개방적인 조형 실천으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인간–비인간의 하이브리드’ 분석을 통해 Anrealage는 비인간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인간 중심주의적 패션 개념을 전복하고 있다. 특히 무생물, 우주 환경, 신소재 등의 비인간 존재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존재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인간이 더 이상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객체가 아닌 기술·자연과 상호 결합된 ‘적응적 주체’로 재정의됨을 보여준다.

      또한 ‘사이보그와 감각의 확장’ 관점에서는 Anrealage의 디자인이 단순한 첨단 기술 적용을 넘어 감각 체계 자체를 재구성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빛·온도·압력·소리 등 다양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소재나 AR, NFT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신체적·인지적 한계를 넘어서는 ‘사이보그적 감각’을 제안한다. 이는 Haraway가 주장한 탈경계적 정체성과 연결되며, 옷이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기술·환경·신체 사이를 매개하는 인터페이스로서 작동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공존’ 차원에서 Anrealage는 데드스톡 원단, 빈티지 데님 등의 재활용 소재 사용, 수공예적 장인정신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디자인 방식, 자연의 비가시적 요소를 의복에 반영함으로써 패션을 순환성과 생태적 가치를 구현하는 장으로 발전시킨다. 이는 소비 중심의 패션이 지닌 환경적 한계를 넘어 인간·비인간·환경의 복합적 네트워크 속에서 윤리적 책임과 감각적 공존을 실천하고자 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시각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Anrealage는 기술과 수공예, 환경이 통합된 디자인 실천을 통해 인간 정체성과 신체 개념을 재구성하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 간의 윤리적·존재론적 관계를 재고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적 미학을 드러낸다. 이는 미래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가 단순히 트렌드를 창출하는 역할을 넘어 기술 혁신과 윤리적 실천을 결합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주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realage의 컬렉션은 약 20년에 걸쳐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확장해왔다. 초기에는 수공예적 실천을 통해 인간 정체성과 물질성에 대한 탐구가 중심이 되었고, 중기에는 형태 실험과 신체 해체를 통해 인간 중심적 의복 구조를 전복하는 시도가 전개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는 디지털 기술, 신소재, 감각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술–신체–환경 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통시적 전개는 Anrealage가 단순히 포스트 휴머니즘 담론을 반영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조형화한 개념적 브랜드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Anrealage의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패션을 통해 패션이 인간중심 사고를 해체하는 매개체이자 공존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포스트 휴머니즘은 패션에서 기술과 철학, 윤리와 감각을 통합하는 새로운 미학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이 관점을 확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패션의 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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